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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과 주최측 모두의 예상 뛰어넘는 촛불집회 규모, “박근

혜는 퇴진하라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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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법행진 차벽으로 차단하자 광화문 광장 장악한 시민 5만 명. 다음 주말 더 불어날 듯

도로를 가득 메우고 행진하는 노동자와 시민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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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이 불가능하고 발 디딜틈 없는 청계광장 촛불집회 주변

“박근혜 하야!”, “박근혜 정권 퇴진!” 요구가 전국을 집어삼킨 후 첫 주말 촛불집회(서울)에 예상을 넘어 셀 수 없을 정도의 시민이 쏟

아져 나왔다. 경찰은 2~3천 명을 예측했지만 완전히 빗나갔고, 주최 측인 민중총궐기투쟁본부 또한 5만 명가량의 시민들이 참여

한 것에 매우 고무된 상태다.

- 합법적으로 신고 된 행진까지 막아선 차벽, 시민행렬 광화문으로 이동

오늘 18시 청계광장은 무대 앞으로 걸어가기가 불가능할 만큼 인파가 몰렸다. 청계광장은 모여드는 시민들을 수용하기가 불가능했

다. 때문에 주최 측은 자유발언 등 무대진행을 서둘러 마치고 거리행진에 나섰다. 행진은 애초 종각과 종로2가를 지나 인사동 북

쪽 입구까지 갈 예정이었다. 그러나 경찰은 예상을 뛰어넘는 규모로 시민행진이 벌어지자 합법적으로 허용 된 행진 경로를 종로2가

부터 차벽을 치고 차단했다.

합법적으로 신고 된 행진경로가 경찰 차벽에 막히자 시민들은  “합법적 행진 경로를 막는 경찰 차벽은 불법”이라며 광화문 방향으

로 경로를 틀었다. 이에 경찰은 두 번이나 차벽과 병력을 동원해 차단하려 했으나, 군중행진의 규모에 눌려 광화문 광장 북단까지 밀

려나 최후 저지선을 쳤다. 이런 상황에 일부 시민은 “가짜 대통령의 나라니 경찰도 사기가 떨어졌다”고 진단하기도 했다.

- 점점 불어나는 행진 대열. 민주노총 다음 주부터 조직적 하야투쟁 돌입

“박근혜는 퇴진하라!”,  “너희들은 고립됐다. 국민이 포위했다!”,  “박근혜는 퇴진하라!”를 쉼 없이 외치는 시민들의 시위는  18시부

터 22시가 넘도록 계속됐다. 총궐기투쟁본부 등 사회운동단체들은 월요일부터 청계광장 옆 파이낸스빌딩 앞에서 매일 19시 촛불집

회를 개최할 방침이다. 이어 다음 주말인 11월 5일에도 오늘 규모를 넘는 대규모 시민촛불이 밝혀질 것으로 예상된다.

오늘 시위에는 파업 중인 철도노조 등 민주노총조합원들이 대거 참여해 눈길을 끌었다. 공공운수노조 전북지역버스지부는 오늘 3분

간 버스경적 시위를 벌이기도 했다. 민주노총은 가짜 대통령의 하야가 노동개악과 재벌중심 경제 등 양극화 사회를 해결하는 결정

적 계기로 보고 파업을 포함해 총력투쟁을 조직한다는 방침이다. 민주노총은 오는 11월 1일 청계광장에서 비상시국행동(농성)에 돌

입하고 2일엔 전국 단위노조대표자들을 중심으로 비상시국회의를 열어 하야투쟁의 방안과 결의를 모으고 조직적 행동에 돌입한다.

- “촛불을 들고 일어서자”... ”뭉클하다“, 다음 주말 더 큰 촛불집회 예상

오늘 집회에서 정현찬 백남기 투쟁본부 공동대표는 "나라가 어려울 때마다 정치꾼이 아닌 국민의 힘으로 독재자를 몰아냈다"라고 말

하며, "박근혜 대통령은 국민을 고통으로 몰아넣지 말고 즉시 퇴진해야 한다. 박근혜 대통령이 하야할 때까지 우리 모두 촛불을 들

고 일어서자"라고 외쳤다. 지난 26일 국회 앞에서  "박근혜 대통령 탄핵"을 외쳐 경찰에 연행된 대학생도 무대에 올랐다. 그는  "지

금 국회의원들은 제 할 일을 하고 있지 않다. 지금 국회의원들이 해야 할 일은 대통령을 탄핵시키는 것"이라며, “대학생들이 앞장서겠

다”고 밝혔다. 집회에는 고등학들도 참여했다. 한 고등학생은 언론 인터뷰를 통해 오늘 집회가 “뭉클했다”고 말하기도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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